
BK21 과학기술 지원 150억원!
연세대에서 신청 가장 많아 … 공학·의학 분야 연간 2억원 안팎

BK21 신규 사업 공모에 580개팀 몰렸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두뇌한국(BK) 21 신규 사업 공모에 전국 63개 대학에서 580개팀이 신청했

다.

신청팀 가운데에는 공학 분야가 2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과학 146개, 사회과학 82개, 의·약학 61개,

농·수·해양 27개, 인문 20개, 예술·체육 13개, 복합 분야 5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세대에서 45개팀이 참여해 가장 많았으며, 한양대 42개, 성균관대 35개, 서울대 31개, 이화여대 28개,

경북대 27개, 고려대 23개, 부산대 22개, 인하대·전남대·서강대·경희대 각각 20개, 전북대 17개, 중앙대·충

남대 각 16개 순이었다.

교육부는 구성원 연구업적 및 과제 수행능력, 산학협동 계획, 교육과정 개선 및 국제협력 계획 적절성, 학문

발전 및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2003년 3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과학기술 분야 150억원, 인문사회 20억원이며, 사업팀별로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는 연간 7000만

원, 이학·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4000만원, 공학·의학 분야는 2억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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